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벌써 1사 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텐샨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교사분들과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텐샨 학교가 비교적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개인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축복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더 알게 되는데, 이번에 초대한 학생 두 명은 
자매입니다. 부모님은 선교지에 계시고, 자매 둘이 아파트를 얻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삼겹살 남은 것을 싸줬는데, 
언니가, "우리 동생 월요일 도시락 싸주면 딱 되겠네요." 하는 
말에 저희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른인 저희도 삼시 세끼 
걱정에 매일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업에, 살림에, 도시락까지 싸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선나 선교사도 어려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린 동생을 돌보며
지냈는데, 그때와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두 
자매도 이 시간이 힘든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을 위한 귀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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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 앞서지 않고, 오직 

텐샨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코로나에 걸리는 학생과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
아끼며 건강한 가정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
니다.

10 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생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코로나 상황

1분기를 마치면서 학교 차원의 기도 제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텐샨 학교의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8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한 분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 호흡이 어려워져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도가 있어 다행입니다.
학교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입원하신 선생님이
건강히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석 맞이

텐샨 학교는 한국 학교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한국 추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학교 건물 안에 들어서면
보이는 게시판에 
"추석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문구도
있었고, 초등학교의 어떤 반에서는 송편도 만들고 산적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MK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체성 혼란인데 이렇게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인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같이 축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었습니다. 

텐샨 학생들과의 교제

코로나로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놀만한 장소나 할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방과 후에도 학교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집을 더 오픈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학생의 방문

김영철 선교사는 매주 목요일에 한국어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계신데 목요일에는 나오시기 
어려워 그날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수업 중에 12학년
외국 학생이 수업을 하는 반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A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쁨을 나누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업 중이어서 많이 축하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 학생을 비롯하여 저에게도 일상의 감사와 
격려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양선나 드림

빌립보서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추위와 밤운전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서 학교 이벤트가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가을이 
없고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첫눈이 왔고, 타이어도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길과 밤 운전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밤 운전에서는 차량들이 라이트를 위로 향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